
19Ⅱ.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

●  고령자 세대는 안전성을 중시하여 예·적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사회

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, 의료비 부담의 상승으로 인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노후 

대비를 위해 주식이나 채권 등의 투자 니즈가 증가할 가능성

●  이러한 경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, 2002년 0.1조엔에 불과하던 변액연금  

잔고는 2012년 19.0조엔으로, 2.7조엔에 불과하던 월지급식 펀드 순자산은 2011년 

33.2조엔으로 지속적으로 증가

■  고령화의 진전으로 사회보장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  

세대주 가구의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 활용이 필요함.

●  가구당 저축 잔고는 세대주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함(<그림 9> 참조). 

	*  30세 미만 세대주 가구의 저축액은 274만엔에 불과하나 70세 이상 세대주 가구의  

경우 2,406만엔으로 8배 이상 차이가 남. 

●  한편 세대주가 고령자이면서 근로자인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은 월평균 약 24.8만 

엔임에 비해 가처분소득은 약 30.5만 엔으로 나타나 소득이 지출을 크게 상회하는 

것으로 나타남.

●  하지만 고령 세대주 가구의 약 80%를 차지하는 무직 세대의 경우 월평균 가처분 

소득이 약 16.6만 엔임에 비해 소비지출이 약 20.4만 엔으로 나타나, 3.8만엔  

정도의 소득 부족분이 발생(<그림 10> 참조)

●  이에 더해 이와 같은 고령·무직 세대의 약 90%는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로 

수입을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, 장래 사회보장급여액이 감소하게 되면 

가처분소득 부족분이 더욱 커지게 되므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의 

이용이 불가피


